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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로 수도계량기 모바일 시스템 운영 

- 3월부터 인천 전역 수도계량기 현장 정보 모바일 전산 관리 -  

- 기존 수기 작업을 탈피한 관리방식의 혁신 - 

인천시가 수기로 관리하던 수도계량기 관리를 전국 최초로 전산화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수도계량기 관리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수

도 검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계량기 작업 결과를 현

장에서 바로 전산입력 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 모바일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수도계량기의 모든 현

장 정보를 전산화 관리하는 ‘수도계량기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인천시 전 지역 수도계량기로 확대

해 현장 작업에서 본격적인 사용을 시작했다. 

시가 관리하는 수도계량기는 이달 현재 약 43만 8천전에 달한다. 관

련 규정에 따라 수도계량기는 검침의 정확성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매해 교체되는 계량기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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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7만여건이다.

기존에는 수도계량기 교체 또는 폐전 시 그 결과를 현장 작업자가 종

이대장에 수기로 관리해 왔었다. 이 방식은 수도계량기 정보가 잘못 

기입될 소지가 있었고, 현장 사진을 종이 문서로 보관해 장기간 보존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28년 완료가 목표인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구축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도 현장사진, 위치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모바일 시스템의 확대 도입으로 시민들에게는 계량기 정보를 즉

시 제공하고, 계량기 정보 자동 전산입력을 통해 오기입이나 누락을 

방지하며, 통계 분석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되는 등 업무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

이응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수도계량기 현장 작업

을 전산 관리하는 모바일 시스템을 운영해 수도계량기 관리방식에 혁

신을 이뤘다”며, “인천시 전체 43만 8천 전의 수도계량기를 혁신적

인 모바일 시스템으로 관리해 시민 서비스 향상에 더욱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수도계량기 모바일 시스템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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